
Mussar 

Matthew 16:13–20 in Light of Deuteronomy 7:12–11:25 and Yishayahu 49:14–51:3 

The Torah portion (Ekev), the prophetic reading 

from Yishayahu, and Yehoshua's confession at 

Caesarea Philippi all revolve around one central 

truth: The greatest battle is not discovering who 

Elohim is, but remaining faithful enough for Him 

to reveal who we are. Kepha's confession, "You 

are the Moshiach, the Son of the living Elohim," is 

not merely a theological statement. It is the 

culmination of the covenant lessons Moshe taught 

Yisrael and the consolation Yishayahu proclaimed 

to an exiled people. 

토라 본문(에케브), 이샤야후의 예언,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예호수아에 대한 키파의 고백은 

모두 하나의 중심 진리를 보여 준다. 가장 큰 싸움은 

엘로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엘로힘께서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드러내실 만큼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키파의 "당신은 

모쉬아흐이며 살아 계신 엘로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은 단순한 신학적 선언이 아니라, 모쉐가 

이스라엘에게 가르친 언약의 교훈과 이샤야후가 

포로된 백성에게 선포한 위로가 완성되는 순간이다. 

 
1. A Heart That Listens Receives Revelation 

Moshe repeatedly commands Yisrael, "Hear," 

"Remember," and "Do not forget." Yisrael's greatest 

danger was never military defeat but spiritual 

forgetfulness. Prosperity could lead to pride, 

independence, and finally forgetting YHWH. Kepha 

demonstrates the opposite. He listened long enough 

for heaven to open his eyes. Yehoshua declared, 

"Flesh and blood has not revealed this to you." 

Revelation comes not through intelligence alone but 

through a humble heart that listens. 

모쉐는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들으라", 

"기억하라", "잊지 말라"고 명령한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험은 전쟁에서 패하는 것이 아니라 

엘로힘을 잊어버리는 것이었다. 풍요는 교만을 

낳고, 교만은 독립심을 낳으며, 결국 야훼를 잊게 

만든다. 그러나 키파는 오래도록 들었기에 하늘이 

그의 눈을 열어 주었다. 예호수아께서는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라고 말씀하셨다. 참된 

계시는 지식보다 엘로힘께 귀 기울이는 겸손한 

마음에서 온다. 

Mussar / 교훈 

Revelation grows in hearts trained to remember Elohim daily. 

계시는 날마다 엘로힘을 기억하도록 훈련된 마음에서 자란다.  

 
 

2. Humility Creates Spiritual Vision 



Deuteronomy explains that the wilderness humbled 

Yisrael. Humility was not punishment but preparation. 

Kepha left behind his livelihood and security before 

confessing Moshiach. Yishayahu points Yisrael back to 

Abraham, whose only possession was faith in Elohim's 

promise. Elohim fills empty vessels before He entrusts 

them with greater things. 

신명기는 광야가 이스라엘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한 장소였다고 설명한다. 겸손은 형벌이 아니라 

준비 과정이었다. 키파도 생업과 안전을 내려놓은 

후 모쉬아흐를 고백했다. 이샤야후는 엘로힘만 

신뢰했던 아브라함을 바라보라고 한다. 엘로힘은 

먼저 빈 그릇을 채우신 후 더 큰 사명을 맡기신다. 

Mussar  교훈 

Empty hands often receive greater treasures than full hands.  

빈손이 가득 찬 손보다 더 큰 보화를 받는 경우가 많다.  

 
3. Do Not Live by Bread Alone 

Deuteronomy teaches that humanity does not live by 

bread alone. Mattiyahu asks another question: "Who 

do you say that I am?" Both passages reveal the 

same issue—what truly sustains your life? Kepha's 

confession shows that Moshiach had become the 

center of his life rather than comfort, success, or 

public approval. 

신명기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친다. 마태복음에서는 예호수아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신다. 두 본문은 같은 

질문을 던진다. 무엇이 당신의 삶을 진정으로 

지탱하는가? 키파의 고백은 그의 삶의 중심이 

편안함이나 성공이 아니라 모쉬아흐가 되었음을 

보여 준다. 

Mussar / 교훈 

The soul eventually becomes whatever it consumes most.  영혼은 결국 가장 많이 먹는 것으로 변화된다. 

 
4. Remember Before You Prosper 

Moshe warned Yisrael not to forget YHWH after 

entering abundance. Likewise, Yehoshua entrusted 

Kepha with authority only after he demonstrated 

faithful character. Elohim's pattern is consistent: 

character comes before calling, and humility comes 

before authority. 

모쉐는 풍요를 누리게 될 때 야훼를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 마찬가지로 예호수아께서는 키파의 

신실함이 드러난 후에야 권위를 맡기셨다. 

엘로힘의 방식은 언제나 동일하다. 부르심보다 

인격이 먼저이며, 권위보다 겸손이 먼저이다. 

Mussar  

Spiritual authority rests upon spiritual humility.  영적인 권위는 영적인 겸손 위에 세워진다.  

 
5. Zion Thought She Was Forgotten 



Yishayahu records Zion saying, "YHWH has forsaken 

me," but Elohim responds that He cannot forget His 

people. Kepha believed Elohim's revelation more 

than the opinions of the crowds. While others called 

Yehoshua Elijah, Jeremiah, or another prophet, 

Kepha trusted what the Father revealed. 

이샤야후에서 시온은 "야훼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말하지만, 엘로힘은 결코 자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고 대답하신다. 키파는 사람들의 의견보다 

엘로힘의 계시를 믿었다. 다른 사람들은 예호수아를 

엘리야나 예레미야라고 했지만, 키파는 아버지께서 

보여 주신 진리를 붙들었다. 

Mussar 

Heaven's voice is often quieter than the crowd's opinion.  

하늘의 음성은 군중의 의견보다 훨씬 조용한 경우가 많다.  

 
6. Your Identity Is Given, Not Invented 

Kepha first confessed who Yehoshua was. Only 

then did Yehoshua declare who Kepha would 

become. Scripture teaches that identity is 

received from Elohim rather than invented by 

ourselves. We truly discover ourselves only after 

knowing the Moshiach. 

키파는 먼저 예호수아가 누구신지를 고백했고, 그 

후에야 예호수아께서는 키파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셨다.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이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엘로힘께로부터 주어진다고 가르친다. 우리는 

모쉬아흐를 알 때 비로소 자신을 올바르게 알게 된다. 

Mussar  

We know ourselves best after knowing our Creator. 

우리는 창조주를 알게 될 때 비로소 자신을 가장 잘 알게 된다. 

 
7. Covenant Obedience Produces Stability 

Deuteronomy promises blessing, rain, fruitfulness, 

and life for covenant faithfulness. Yishayahu 

promises restoration. Yehoshua promises to build His 

assembly upon revealed faith. Elohim's Kingdom is 

sustained not by impressive buildings but by faithful 

hearts. 

신명기는 언약에 충실한 자들에게 복과 비와 풍성한 

열매와 생명을 약속한다. 이샤야후는 회복을 

약속하며, 예호수아께서는 계시된 믿음 위에 자신의 

공동체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다. 엘로힘의 

나라는 건물이 아니라 신실한 마음 위에 세워진다. 

Mussar  

Healthy communities begin with transformed hearts.  

건강한 공동체는 변화된 마음에서 시작된다. 

 
8. The Gates of Hades Cannot Defeat Covenant Faithfulness 



Throughout Deuteronomy and Yishayahu, Elohim 

repeatedly commands His people not to fear. Fear has 

always been the enemy's first weapon. Yehoshua 

declares that even the gates of Hades cannot 

overcome the community built upon revealed faith. 

Faith advances where fear retreats. 

신명기와 이샤야후는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한다. 두려움은 언제나 원수의 첫 번째 

무기였다. 예호수아께서는 계시된 믿음 위에 

세워진 공동체는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한다고 

선언하신다. 믿음은 두려움이 물러나는 자리에서 

전진한다. 

Mussar  

Courage is faith acting while fear still whispers. 

용기는 두려움이 속삭이는 가운데서도 믿음이 행동하는 것이다.  

 
9. Remember the Rock 

Yishayahu calls Yisrael to remember the rock from 

which they were cut, referring to Abraham and 

Elohim's covenant faithfulness. Yehoshua calls 

Simon "Kepha," a stone whose confession rests 

upon Elohim's revelation. Living stones remain 

strong only while connected to the eternal Rock. 

이샤야후는 이스라엘에게 자신들이 깎여 나온 반석을 

기억하라고 하며 아브라함과 엘로힘의 언약을 

가리킨다. 예호수아께서는 시몬을 키파(돌)라 

부르시며 그의 고백이 엘로힘의 계시 위에 

세워졌음을 보여 주신다. 살아 있는 돌은 영원한 

반석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견고하다. 

Mussar  

Strength flows from remaining rooted in Elohim's faithfulness.  

참된 강함은 엘로힘의 신실하심에 뿌리를 내릴 때 흘러나온다.  

 
10. The Greatest Miracle Is a Changed Heart 

Yisrael witnessed the Red Sea, manna, and countless 

miracles, yet many still doubted. Kepha's greatest 

miracle at Caesarea Philippi was not a visible sign but 

divine revelation. A transformed heart endures far 

longer than astonished eyes. Elohim's greatest 

miracle is not merely changing circumstances but 

changing people. 

이스라엘은 홍해와 만나를 비롯한 수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여전히 의심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키파가 경험한 가장 큰 기적은 눈에 보이는 표적이 

아니라 엘로힘의 계시였다. 변화된 마음은 놀란 

눈보다 오래 지속된다. 엘로힘께서 행하시는 가장 

큰 기적은 환경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것이다. 

Mussar  

The deepest miracle is a heart that recognizes Elohim's truth and remains faithful to it. 

가장 깊은 기적은 엘로힘의 진리를 알아보고 끝까지 신실하게 붙드는 마음이다. 



 
Core Mussar 

Remember YHWH before success makes you forget Him. 
성공이 엘로힘을 잊게 만들기 전에 먼저 야훼를 

기억하라. 

Humility prepares the heart for divine revelation. 겸손은 엘로힘의 계시를 받을 마음을 준비시킨다. 

Identity is discovered by knowing the Moshiach, not by 

self-invention. 

자신의 정체성은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모쉬아흐를 아는 가운데 발견된다. 

Elohim's covenant people are sustained by 

remembrance, obedience, and trust. 

엘로힘의 언약 백성은 기억과 순종과 신뢰로 

살아간다. 

Fear weakens faith, but revelation strengthens 

courageous obedience. 

두려움은 믿음을 약하게 하지만, 엘로힘의 계시는 

담대한 순종을 강하게 한다. 

Every day presents the choice to listen either to the 

voice of the world or to the voice of YHWH. 

매일 우리는 세상의 소리와 야훼의 음성 가운데 

어느 쪽에 귀를 기울일지를 선택한다. 

 


